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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우열 '하시5 폭스남' 등극…"두 여자 마음 뒤집어놔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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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'하트시그널5'(사진=채널A 제공) 2026.04.29. photo@newsis.com 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남정현 기자 = '하트시그널5'에서 박우열이 정규리와 강유경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다.

28일 방송된 채널A '하트시그널5' 3회에서는 '시그널 하우스'에 입주한 7인 박우열, 김성민, 김서원, 정준현, 김민주, 정규리,

강유경이 영종도로 나들이를 떠났다.

입주 3일 차 아침, 김성민은 김치볶음밥 준비에 나섰다. 정규리는 옆에서 이를 돕다가 박우열을 불러 "달걀프라이를 해 달

라"고 요청했다. 

이후 강유경이 주방에 등장해 박우열의 옆을 차지했다. 정규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서성거렸다. 

식사 후 여자 입주자들은 가위바위보를 해 남자 입주자들의 차를 선택하기로 했는데, 1등을 한 정규리는 박우열의 차에 곧장



탑승했다. 

박우열은 자신의 차에 탄 정규리에게 "내 차인지 알고 탔냐? 첫 번째로 고른 거냐?"고 너스레를 떨었다. 

그는 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정규리에게 "립밤 있냐?"며 립밤을 빌려서 발랐는데, 이를 본 강유경은 입술을 깨물며 불편한 표정

을 지었다. 

세 사람의 묘한 기류에 김이나는 "(박우열이) 손 안 대고 두 여자의 마음을 뒤집어 놨다"고 놀라워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nam_jh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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